
2025년� 뉴스웨이�독자권익위원회�정기회의�회의록

ㅇ�개요

� -� 일시:� 2025년� 12월� 11일(목)

� -� 장소:� 뉴스웨이�편집국장실

� -� 참석자:� 정상국�위원장,� 권오용�위원,� 김여일�위원,� 윤경호�위원� (총� 4명)

ㅇ�안건

� � -� 뉴스웨이�생성형� AI� 기반�기사�요약�서비스('AI� 한입뉴스')� 도입�사례�평가�및�방향성�

논의

ㅇ�회의�자료

� -� 제목:� 독자�편의를�위한�생성형� AI� 기반�기사�요약�사례

� -� 예시� 기사:� 2025년� 11월� 26일� 자� 출고� 기사� <'AI� 만능'� 시대� 끝났다···위기의� AI스

타트업>

� -� 자료� 내용:� 복잡한� 산업� 이슈(AI� 스타트업의� R&D� 비용� 부담� 및� 상장� 유지� 우려� 등)

를� 다룬� 기사� 본문을,� 'AI� 한입뉴스'가� 어떻게� 핵심만� 축약하여� 기사� 내에� 배치하고�

있는지�그� 결과물을�공유

� *� AI한입뉴스란?� OpenAI� 기술을� 활용해� 기사를� 한입� 크기로� 간결하게� 요약함으로써,�

독자가� 전체� 기사를� 읽지� 않아도� 핵심을� 쉽게� 파악할� 수� 있도록� 한� 뉴스웨이만의�

서비스

ㅇ�위원회�주요�논의�내용

� -� (권오용� 위원)� AI� 기술이� 경제·산업은� 물론� 사회� 전반에� 미치는� 파급력을� 고려할� 때,�

관련� 정보는� 단순한� IT� 트렌드를� 넘어� 국민� 모두가� 반드시�알아야� 할(must)� 필수� 지

식으로�자리�잡았음.

� � � 독자� 개개인의� AI� 기술에� 대한� 호불호나� 찬반� 입장을� 떠나서,� 뉴스웨이가� 선도적으

로� 기사� 요약에� AI를� 도입하고� 이를� 서비스하는� 과정� 자체가� 우리� 사회� 전반에� 'AI�

마인드'를� 안착시키고� 저변을� 확산하는� 데� 매우� 중대하고� 긍정적인� 기여를� 할� 것으

로�높이�평가함.

� -� (윤경호� 위원)� 서비스의� 혁신성과� 독자� 편의성� 제고� 측면에서는�이견이� 없으나,� 언론�

본연의� 신뢰성을� 지키는� 것이� 최우선임.� AI� 모델이� 긴� 기사를� 요약하는� 과정에서� 문

맥을� 오독하거나� 사실관계를� 미세하게� 왜곡하는� 이른바� 할루시네이션(환각)� 오류가�

발생할�가능성이�상존함.



� � � 따라서� 단순� 요약문이라� 할지라도� 기사� 내용에� 혹시라도� 포함될� 수� 있는� 오류를� 사

전에� 철저하게� 체크하고� 최종� 단계에서� 완벽히� 걸러낼� 수� 있는� 내부적인� 시스템과�

데스킹�장치를�강구하는�작업이�그� 무엇보다�가장�중요함.

� -� (정상국� 위원장)� 윤� 위원님의� 우려에� 깊이� 공감함.� 언론사의� 업무� 효율성과� 독자의�

가독성을� 위해� AI� 기술을� 최대한� 적극적으로� 활용하는� 방향성은� 시대적� 흐름임.� 그

러나�생성된�결과물을�기계적으로�곧바로�내보내는�것은�위험함.

� � � 최종적으로� 독자에게� 기사를� '서비스'하기� 직전� 단계에서는� 반드시� 숙련된� 데스크나�

기자의� 정교하고� 최적화된� 사실� 확인� 및� 가치� 판단이� 개입되어야� 하며,� 기술의� 편리

함이�인간의�최종�책임을�대체해서는�안�될�것임.

� -� (김여일� 위원)� 앞선� 위원님들의� 말씀처럼� 철저한� 검증을� 전제로� 퀄리티가� 확보된다

면,� 현재� 텍스트� 요약� 위주로� 제공되는� 'AI� 한입뉴스'의� 독자� 접근성과� 활용도를� 한�

차원�더�끌어올릴�수�있는�심도�있는�고민이�필요함.

� � � 단순히� 기사� 중간에� 요약본을�띄워주는� 1차원적인�기능을� 넘어,� 모바일� 환경의� 독자

들이� 뉴스웨이의� 콘텐츠를� 더� 쉽고� 직관적으로� 소비하고� 체류� 시간을� 늘릴� 수� 있도

록�유도하는�다각적인�아이디어와�후속�기획이�뒷받침되어야�할�것임.

■� 전체�요약

� -� 뉴스웨이의�선도적인� AI� 기사� 요약� 서비스� 운영은� 독자� 편의� 제고는� 물론� 우리� 사회

의� 'AI� 마인드'� 확산에�기여한다는�점에서�매우�긍정적

� -� AI� 요약본의� 오류� 방지를� 위해,� 독자에게� 제공하기� 전� 데스크와� 기자의� 철저한� 사전�

팩트체크�시스템�마련이�필수적

� -� 이러한� 철저한� 팩트체크� 시스템을� 전제로,� 향후� 모바일� 환경� 등에서� 독자의� 접근성

과�체류� 시간을� 늘릴� 수� 있도록� 현행�서비스의�활용도를�높이는�다각적인�후속� 기획�

모색이�중요

(배석�및� 기록:� 이윤구�기자)

첨부:� 종합�제언



 




